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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의 노인자살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다. 10년 이상 OECD국가들  노

인 자살률 1 를 기록하고 있고, 세계 172개국을 

상으로 세계보건기구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도 

2 인 남미 수리남보다 10만명당 자살자수가 2배 

이상 높은 압도 인 1 를 기록하고 있다(경기복

지재단, 2015).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가 수행되었고, 노인의 자살 행동에 큰 향을 미

치는 자살생각에 한 탐구가 활발하게 이 졌다. 

자살은 다양한 형태의 사고와 행동이 연속 으로 

이루어진 포 인 개념으로 자살생각, 시도, 행동

이 순차 으로 이 진다고 단된다(Harwood & 

Jacoby, 2000). 이  ‘자살을 행하는 것에 한 

생각이나 사고’로 정의되는 자살생각은 자살행동

을 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여겨지면서 많은 연

구가 수행되었고, 이 연구들은 노인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밝 냈다(Kessler, 

Borges & Walters, 1999). 를 들면, 가족자살

력, 개인자살력, 사별 경험 등의 개인환경변인, 우

울, 불안 등의 개인심리변인, 노인 독거 여부, 사

회  고립, 노인 학 , 차별 등의 사회환경변인 등

이 노인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어 왔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  노인의 독거 

여부는 노인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 왔으나 아직 깊이 있게 탐구되지 못하고 있다

(김기태 외, 2011; 이 재, 오윤진, 2008; 이 경, 

장창곡, 2014; 이화 , 조성희, 2012; Dennis et 

al., 2005; Waern et al., 2002; Wiktorsson et 

al., 2010). 노인의 자살생각과 독거 여부 간의 계

를 유심히 살펴야 하는 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에 

독거노인의 수가 이미 많은데다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고(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독

거노인들은 사회  고립, 사별 경험, 우울 등 자살

생각에 취약하다고 알려진 여러 요인들을 복합

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서경 , 김 숙, 2003; 

이신 , 김은정, 2012; 주소희, 2010).

게다가 재까지 수행된 연구들이 갖고 있는 한

계는 노인 독거가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는 설명 

메커니즘이 부족하다는 이다. 즉, 왜 독거노인이 

비독거노인에 비해 자살생각에 더 취약한가를 설

명하는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독거노인

을 상으로 자살 험을 낮추기 한 정책이나 

개입 로그램을 마련하는데 명확한 지침을 제공

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자살생각  행동을 설

명하는 유력한 이론  하나인 Joiner의 자살의 

인 계-심리학  이론을 이용하여 독거노인이 

왜 자살생각에 취약한지를 검증하여 독거노인을 

상으로 한 자살 방정책 마련에 근거 자료를 제

시하고자 한다.

2. 문헌고찰

1) 노인 독거와 자살생각

다수의 국내외 연구는 노인의 독거 여부가 자살

생각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했다(김기태 

외, 2011; 이 재, 오윤진, 2008; 이 경, 장창곡, 

2014; 이화 , 조성희, 2012; Dennis et al., 2005; 

Waern et al., 2002; Wiktorsson et al., 2010). 

먼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김기태 외(2011)는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908명을 

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 독거노인이 비독거노

인에 비해 자살생각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했다. 이 경과 장창곡(2012)은 2009년 국민건강

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728명 노인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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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삶의 질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분석 결과, 독거노인은 비독거노인에 비해 통

계 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수 의 자살생각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Wiktorsson et al.(2010)은 자

살을 시도한 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

는 107명의 70세 이상 노인과 연령, 성별의 변인

을 이용하여 매칭한 408명을 비교한 연구에서, 독

거노인이 비독거노인에 비해 자살을 시도할 가능

성이 높다고 보고했다. Dennis et al.(2005)은 자

기손상행동(self-harm behavior)으로 인해 돌

을 받고 있는 76명의 미국 노인들의 자살의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독거노인이 비독거노인에 비해 

자살의도 수 이 더 높았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의 연구들에서는, 노인 독거가 자살생

각  시도에 미치는 향의 원인을 외로움 혹은 

가사업무수행의 어려움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하거

나, 독거 여부 변인을 통제변수로 분석모형에 포함

시키는 수 이어서 독거노인을 한 자살 방정책 

마련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는 근거 자료로 쓰이

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독거노인이 왜 자살

생각에 취약한지에 한 이론  설명과 이에 한 

경험  검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자살생각

본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이 자살생각에 취약한 

이유를 독거로 인한 사회활동 참여의 부족, 그리

고 이로 인한 좌 된 소속감의 향상 때문이라는 

가설을 설정한다. 이 가설이 가능하기 해서는 

독거 여부와 사회활동 참여간의 계와, 사회활

동 참여와 자살 생각간의 계가 성립되는지 따

져보기 해 이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볼 필요

가 있다.

먼  노인 독거 여부와 사회참여 활동 간의 

계를 살펴보면, 독거노인은 비독거노인에 비해 

반 으로 사회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통계

청, 2010). 한, 몇몇 경험 연구가 노인 독거와 사

회참여활동 간의 계를 통계 으로 검증했다(이

지, 2014; Bilotta et al., 2011). 이 지(2014)는 

지역사회 거주 65세 이상 382명 노인들의 동거 

형태와 사회활동 참여에 한 연구를 실시한 결

과, 독거노인이 부부가구  가족이 함께 동거하는 

노인에 비해 여가․학습활동과 자원 사활동을 덜 

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한 65세 이상 이탈리아 

노인 239명의 삶의 질 수 을 연구한 Bilotta et 

al.(2011)은 비독거노인이 독거노인에 비해 2.7배 

가량 사회참여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독거노인이 비독거노인에 비해 

사회활동 참여가 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 다. 

한편 사회활동 참여가 은 노인에게서 자살생

각의 수 과 자살시도 빈도가 더 높다는 연구도 다

수 있다(김형수, 2002; 이종경, 이은주, 2010; 정일

, 2013). 정일 (2013)은 서울시복지패  2010

년 조사에 참여한 65세 이상 1,429명 노인의 사회

참여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연구 

결과, 사회참여 수 과 자살생각은 부 인 계가 

있음을 밝혔다. 이종경과 이은주(2010)는 서울시 

거주 노인 250명의 여가활동과 자살생각 간의 

계를 검증한 연구에서 여가스포츠 활동 참가 노

인이 비참가 노인에 비해 자살생각 수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체계이론에 기반하여 

자살충동에 향을 미치는 변인을 미시, 시, 거시

로 나 어 분석한 연구 결과도 여럿 있다(김형수, 

2002; 송 달 외, 2010; 최인 외, 2009). 이러한 연

구 결과에서도 노인의 사회참여는 자살 험과 부

인 계를 보인다고 보고했다. 한, 이은진 등

(2010)은 서울시 노원구 거주 독거노인 1,070명의 

자살시도에 미치는 변인에 한 분석을 실시한 결

과, 사회참여 정도가 우울이 자살시도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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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 으로 자

살시도에 강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변

인인 우울 수 이 높은 노인이라도 사회참여 수

이 높다면 자살시도 빈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은 경험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노인의 

사회참여와 자살생각  시도는 부 인 상 계

를 갖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이처럼 사회참여

는 자살생각  시도의 험을 낮추는 주요한 요

인이어서 왜 노인의 사회참여가 이러한 험을 

낮추는지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일은 사회활동 참

여를 통해 노인의 자살생각  시도를 이는 개

입 로그램을 마련하는데 명확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3) 좌절된 소속감과 자살생각: Joiner의 

자살의 대인관계-심리학적 이론

Thomas Joiner의 자살의 인 계-심리학  

이론(2007)에 따르면 자살에는 자살하고 싶은 마

음(desire)과 자살할 수 있는 잠재  능력(ability)

이 모두 향을 미친다. 자살하고자 하는 마음에

는 좌 된 소속감(thwarted belongingness)과 

짐이 되는 느낌(perceived burdensomeness)의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 자살할 수 있는 잠재  

능력(acquired capability)이란 고통에 습 화되

어 이를 감내할 수 있게 되고 자살행동을 하더라

도 두렵지 않은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한다. 

즉, 한 개인이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그룹

에 속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인 계를 맺지 못

할 때, 그리고 스스로를 가족과 사회에 짐이 된다

고 생각할 때, 게다가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는 행

동(self-harm)을 행하는데에 두려움이 없을 때, 

이 게 세 가지 상황이 겹쳐지는 때에 자살행동

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자살하고자 하

는 마음에 한 이론  요소  하나인 좌 된 소

속감을 이용해 노인의 독거 여부와 자살생각 간

의 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4) 좌절된 소속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좌 된 소속감은 Joiner

의 자살의 인 계-심리학  이론의 주요 이론

 요소로써 자살생각에 향을 미친다(Joiner, 

Hollar & Van Orden, 2006; Mclaren et al., 

2007; Van Orden et al., 2008).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좌 된 소속감은 가족, 친구 그룹, 혹

은 사회 등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집단의 한 

일원으로서 포함되어 있지 못하다는 느낌과 포함

되어 있더라도 그룹 내의 구성원들과의 교류가 

없다고 느낄 때 생긴다. 반 로 스스로 가치 있다

고 여기는 집단에 속하여 집단 내 구성원들과 활

발한 인 계를 유지할 때 소속감이 증진되고 

자살생각이 낮아진다. 그래서 이른바 “함께하는 

행동”(“pulling together”)은 소속감의 느낌을 

갖게 하여 자살생각을 낮추게 되고, 그러한 느낌

이 없다고 생각할 때 자살생각이 높아지게 된다

(Joiner, Hollar & Van Orden, 2006). 를 들

면, Joiner et al.(2016)은 미국 3개 도시의 자살

률을 비교하여 소속감과 자살행동 간의 계를 

설명하고자 했다. 2개 도시는 학 미식축구로 유

명하여 학 미식축구가 주민들에게 리 심을 

받고 있는 오하이오주의 컬럼버스(오하이오 주립

학이 치한 도시)와 로리다주의 게인즈빌

( 로리다 주립 학이 치한 도시)이고 1개 도

시는 학 미식축구에 주민의 심이 상 으로 

은 로리다 주의 마이애미데이드(마이애미

학이 치한 도시) 는데, 학 미식축구가 유명

한 2개 도시에서는 미식축구 의 랭킹이 낮아져

서 주민들의 함께하는 행동이 덜 할 때 자살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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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졌고, 애 에 학 미식축구가 덜 유명하여 

함께 하는 행동이 덜 한 마이애미데이드에서는 미

식축구 의 랭킹과 자살률 간에 계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높은 소속감이 낮은 자살률을 설명

한다는 것이다.  다른 로는 1980년 2월 22일 

빙 의 기 (“Miracle on Ice”: 미국과 구소련과

의 아이스하키 게임에서 미국이 극 으로 승리한 

것)이 있던 날과 그 후를 비교할 때 2월 22일의 

자살률이 히 낮았던 , 혹은 미국에서 로

미식축구 결승 (슈퍼볼)이 주요 사회  심사

로 부상하게 된 1980년 반부터 슈퍼볼 당일에

는 슈퍼볼 후와 비교하여 자살률이 하게 

낮다는  등을 함께 하는 행동의 효과로 설명한

다. 한, 학생들을 상으로 한 경험 연구에서

는 학생들이 집단으로부터 소속감을 덜 느낄 

수 있는 여름방학 때에, 소속감을 더 느낄 수 있는 

, 가을 학기 때보다 자살률이 높을 수 있다는 가

설을, 학기와 자살률 간의 계를 소속감 수 이 

매개하는 연구모형을 통해 이론  인과 계를 확

인한 연구도 있다(Van Orden et al., 2008). 노인 

인구를 상으로 좌 된 소속감이 자살생각에 미

치는 향을 검증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은데, 

McLaren et al.(2007)은 지역사회 거주하는 104

명의 노인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소속감이 

높은 노인들에게서는 우울증 수 이 자살생각을 

높이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와 같은 이론  설명과 경험  연구의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집단

에 소속되지 못하거나, 집단 안에서 가치 있다고 

단되는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생긴 

좌 된 소속감은 자살생각  행동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이론  설명에 따라 노인의 삶을 비춰보

면, 노인이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집단에 소

속되지 못한다거나 집단 안에서 가치 있다고 

단되는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어떤 요인

이 향을 미치는지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회활

동 참여가 좌 된 소속감에 미치는 역할이다. 

사회활동 참여는 일, 종교, 여가활동 등에 한 

참여로, 개인단독활동을 제외한 공식, 비공식 조

직 안에서의 개인들 간의 상호 계활동으로 정의

할 수 있다(주경희, 2011). 이와 같은 정의를 

용하여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설명하면 시민단

체, 이익옹호단체 등의 공식 조직과 종교모임, 동

창회, 향우회 등의 비공식 조직에서의 상호활동이

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많을수록 자살생각 수 이 낮을 수 있다는 가설은 

다수의 경험연구에 의해 검증되었다(오인근, 2009; 

이묘숙, 2012; 이은진 외, 2010; 이은석, 이선장, 

2009; 이종경, 이은주, 2010).

이처럼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자살생각 간 

계의 설명 메커니즘을 생각해보면, 사회활동 참여

의 부족이 좌 된 소속감을 늘리고 사회참여의 

부족으로 인해 높아진 좌 된 소속감이 자살생각

을 늘릴 수 있다는 자살의 인 계-심리학  이

론의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와 같은 이론  논지와 경험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이 비독거노인

에 비해 사회참여가 덜하고, 이에 따라 독거노인

의 좌 된 소속감이 높아 자살생각이 더 높을 것

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그림 1> 참조). 

한 노인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남성보다는 여성

의 자살생각 수 이 높게 보고되고 있고(박 식 

외, 2009; Turvey et al., 2002), 고연령 노인일

수록 연령 노인에 비해 자살사망률이 높으며

(통계청, 2012), 빈곤 노인이 비빈곤 노인에 비해 

자살생각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김기태 외, 2011; 박 식 외, 2009). 이와 같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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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변수들을 이용하여 독거노인이 사회참여와 좌

된 소속감 수 을 거쳐 자살생각에 이르는 모형

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3. 방 법

1) 연구참가자

본 연구에 참가한 연구 상자는 춘천시에 거주

하는 65세 이상 노인 2,000명이다. 연구 참가자는 

춘천시의 지역별 노인 인구 비례에 맞춰 인구비

례할당법을 사용하여 표집하 으며, 30사례　미만

인 지역에서는 제곱근비례배분법을 용하여 표

집하 다.1) 자료수집에 해 연구를 수행한 기

의 연구윤리 원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이 설문에

는 자살생각, 사회참여, 좌 된 소속감 등의 자살 

련 변인과 독거 여부 등의 노인 생활 련 변인 

등이 포함되어 있어 본 연구의 연구가설을 검증

하는데 한 자료라 볼 수 있다.

2) 변수

(1) 자살생각

자살생각은 “자살을 하려고 생각하셨습니까?”

라는 문항으로 측정하 다. 이 문항에 ‘ ’라는 

응답은 ‘1’로 ‘아니오’라는 응답은 ‘0’으로 코딩하

다.

(2) 독거여부

노인 독거 여부는 다음의 한 문항으로 측정하

다. “어르신께서는 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혼자 지낸다는 응답은 ‘1’로 혼자 지

내지 않는다는 응답은 ‘0’으로 코딩하 다.

(3) 사회활동 참여

사회참여는 12개 사회활동(종교모임, 동창회, 향

우회, 종친회, 자원 사, 시민단체, 경로당, 노인회

, 이익옹호단체, 여가단체, 문화단체, 스포츠 

련 단체) 참여 개수로 측정하 다. 12개 사회단체 

참여 여부를 각각 묻고, 각 문항에 한 ‘참여’의 

응답을 ‘1’로 ‘비참여’의 응답을 ‘0’으로 코딩한 후 

이를 총합하 다.

3) 좌절된 소속감

좌 된 소속감은 15문항으로 구성된 인 계 욕

구 질문지(Interpersonal Needs Questionnaire) 

(Van Orden et al., 2012)  좌 된 소속감을 측

정한 하  9문항( : “요즈음 나는 사람들과 단

되어 있는 것 같이 생각한다,” “요즘은 나는 사람

들 모임에서 내가 외톨이(아웃사이더) 같다고 느

낀다.”)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한국어 번안본은 

하정미 등(2010)이 원척도를 번안하여 연구에 사

용하 고 번안본의 신뢰도는 0.87로 우수한 것으

 1) 인구비례할당법: 지역별(춘천시 행정구역) 통계청 기  모집단 구성비에 따라 표본 추출; 제곱근비례배분법: 

인구수가 무 은 지역의 경우 추출된 표본의 지역별 표성을 높이기 해 인구수의 제곱근에 비례하여 

표본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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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각 질문은 “  그 지 않다-1”부

터 “매우 그 다-7”의 리커트 척도로 응답되었다. 

9문항  6문항은 소속감에 한 정 인 응답

( : “요즈음 나는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는 것처

럼 느낀다.”)으로 이는 역코딩하여 수가 높을수

록 소속감에 한 부정 인 단 정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내게 하 다. 9문항의 응답을 총합하여 

수가 높을수록 좌 된 소속감의 수 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9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0.92로 모든 문항이 매우 일 되게 좌

된 소속감을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통제변수

노인 독거 여부가 사회참여, 좌 된 소속감, 자

살생각에 미치는 향력을 좀 더 정확하게 측정

하기 해 연령, 성별, 빈곤 여부의 인구학 /사회

경제학  정보를 모형에 포함시켰다. 빈곤 연부는 

국민기 생활보장 수  여부를 묻고 이에 ‘ ’라

는 응답은 ‘1’로 ‘아니오’라는 응답은 ‘0’으로 코딩

하 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해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 다.

첫째, 각 종속변수에 한 독립변수의 향력을 

검증하기 해 아래 3가지의 회귀분석모형의 검

증을 수행하 다.

∙모형(1) 독거 여부 → 사회참여: 선형회귀분석

∙모형(2) 독거 여부 + 사회참여 → 좌 된 소

속감: 선형회귀분석

∙모형(3) 독거 여부 + 사회참여 + 좌 된 소속

감 → 자살생각: 로지스틱회귀분석

다음의 3가지 모형을 수행할 때 각 독립변수와 

함께 통제변수들이 독립변수군에 포함되었다. 각 

모형에 투입된 독립변수들 간에 선형 계가 있

는지, 즉 다 공선성이 있는지를 악하기 해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을 계산하 다. 각 모형의 평균 다 공선성은 모

형(1)=1.09, 모형(2)=1.10, 모형(3)=1.11 으로 다

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독거 여부가 자살생각 여부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의 설명메커니즘을 악하기 해 

다음의 2가지 경로의 간 효과를 계산하 다. 

∙모형(1) 독거 여부 → 사회참여 → 좌 된 

소속감 → 자살생각

∙모형(2) 사회참여 → 좌 된 소속감 → 자살

생각

(1)은 본 연구의 핵심 연구질문으로, 독거노인

일수록 사회참여 수 이 낮아 좌 된 소속감 수

이 높고 따라서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

진다는 경로의 가설이다.

(2)는 주 연구 질문인 1)의 부분 경로인데, 이는 

Joiner가 자살의 인 계-심리학  이론에서 제

안한 이론  설명으로 우리나라 노인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각 간 효과를 계산하는데 각 변수들의 분포와 

간 효과의 분포가 정규분포에 맞지 않을 가능성

을 감안하여 간 효과의 point estimation 값을 

계산하는 신 부트스래핑을 실시하여 신뢰구간을 

제시했다. 부트스트랩은 각 간 효과 모형에 2,000

회씩 실시했다. 모든 간 효과에 한 95% 신뢰

구간을 계산했고,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

면 간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든 모형은 Mplus(ver. 6.21)를 사용

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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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연구 상자  약 14% 가량이 자살을 생각해 

본 이 있다고 응답했다. 좌 된 소속감의 수 은 

26.01 이었고( 수 범 : 9～63), 사회활동 참여 

개수는 평균 2.18개로 나타났다(<표 1> 참조). 

변수(연속형) 평균(표 편차)

좌 된 소속감 26.01(8.04)

사회활동 참여 갯수 2.18(1.49)

나이 75.17(6.22)

변수(범주형) N(%)

자살생각

282(14.10%)

아니오 1,718(85.90%)

성별

남성 784(39.2%)

여성 1,216(60.80%)

수  여부

수 186(9.30%)

비수 1,814(90.70%)

독거 여부

615(30.75%)

아니오 1,385(69.25%)

<표 1> 연구 상자의 주요 변인  인구학  특성 

연구 상자의 평균 나이는 75.17(SD=6.22)세

고, 여성이 60.80%로 남성에 비해 더 많았다. 

재 기 생활보장 수  상자인 연구 상자는 

186명(9.30%)이었다. 독거노인은 615명으로 

체 2,000명  30% 가량에 달했다. 

2) 회귀모형 분석결과

독거 여부가 사회참여에 미치는 향력을 분석

한 결과, 독거노인이 비독거노인에 비해 사회활동 

참여 단체 개수가 0.24개 만큼 은 것으로 나타

났고, 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참조).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여성이 

남성에 비해, 빈곤 노인이 비빈곤 노인에 비해 사

회활동 참여 개수가 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 여부와 사회활동 참여가 좌 된 소속감에 

미치는 향력을 검증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거노인이 비독거노인에 비해 1.46  만큼 

좌 된 소속감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회활동 참여 개수가 많을수록 좌 된 소속감 

수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활동 참여 개

수가 하나 늘 때마다 좌 된 소속감 수는 1.17

 만큼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 변수 에

서는 나이와 빈곤 여부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빈곤 노인이 

비빈곤 노인에 비해 좌 된 소속감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 여부, 사회활동 참여, 좌 된 소속감이 자

살생각에 미치는 향력을 검증한 로지스틱회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거노인은 비독거노인

에 비해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78% 가량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좌 된 소속감 수 이 

1  만큼 상승할 때마다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6% 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활동 참

여 개수는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에는 나이와 빈곤 여부

가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나이가 한 살 많을수록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5%씩 낮아지고, 빈곤 노인이 비빈곤 노인에 비해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78%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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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종속변수

모형(1)-사회활동 참여 모형(2)-좌 된 소속감 모형(3)-자살생각

b SE P값 b SE P값 OR SE P값

독거(Ref: 비독거) -0.24 0.08 0.002 1.46 0.40 <0.001 1.78 0.26 <0.001

사회활동 참여 - - - -1.17 0.12 <0.001 0.96 0.05 0487

좌 된 소속감 - - - - - - 1.06 0.01 <0.001

나이 -0.03 0.01 <0.001 0.16 0.03 <0.001 0.95 0.01 <0.001

여성(Ref: 남성) -0.44 0.07 <0.001 0.21 0.37 0.58 0.90 0.13 0.452

빈곤(Ref: 비빈곤) -0.32 0.11 0.61 1.78 0.61 0.003 1.78 0.35 0.003

상수 4.61 0.39 <0.001 16.15 2.16 <0.001 1.83 1.59 0.486

<표 2> 회귀모형 분석결과

3) 간접효과모형 분석결과

두 간 효과 모형의 분석결과는 <표 3>과 같

다. 모형(1) 독거 여부 → 사회참여 → 좌 된 소

속감 → 자살생각의 간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독거가 사회참여 수

을 낮추고, 독거에 의해 낮아진 사회참여 수 이 

좌 된 소속감 수 을 높이고, 이 게 높아진 좌

된 소속감 수 이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을 높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간 효과의 크기는 총효

과 0.160  0.041만큼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모형(2) 사회참여 → 좌 된 소속감 → 자살생

각의 간 효과도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사회참여를 많이 할수록 좌 된 소속

감 수 이 낮아지고 사회참여에 의해 낮아진 좌

된 소속감이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간 효과의 크기는 총효과 0.160  

0.039만큼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 효과
직

효과

간

효과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모형(1) 0.119 0.041 0.001 0.03

모형(2) 0.121 0.039 -0.08 -0.04

<표 3> 간 효과모형 분석결과

5. 논 의

본 연구는 독거노인이 심각한 자살 험에 노출되

어있다는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기존 선행연구들

이 갖고 있는 이론  한계를 극복하기 해 Joiner

의 자살의 인 계-심리학  이론을 우리나라 

노인에게 용하여 왜 독거 여부가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독거노인은 비독거노인

에 비해 사회활동참여 수 이 낮고, 자살생각 수

이 높았다. 사회활동참여 수 이 높은 노인은 

좌 된 소속감 수 이 낮고, 자살생각 수 이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좌 된 소속감 수 이 

높은 노인은 자살생각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독거 여부 → 사회참여 → 좌 된 

소속감 → 자살생각 의 간 효과 경로도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 다.

노인의 독거가 사회활동 참여와 자살생각에 

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했다(김기태 외, 2011; 이 재, 오윤

진, 2008; 이 경, 장창곡, 2014; 이화 , 조성희, 

2012; Dennis et al., 2005; Waern et al., 2002; 

Wiktorsson et al., 2010). 한, 본 연구는 좌

된 소속감이라는 설명변수를 이용해 기존 선행연



220 ▪ 사회과학연구 제29권 2호(2018)

구를 확장했다. 이는 Joiner의 자살의 인 계-

심리학  이론을 독거 여부라는 개인 생활환경에 

확장․ 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

구결과를 노인 자살 방 정책에 용시켜 험사

정(risk assessment), 지역사회 기반 개입 로

그램, 임상 로그램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 , 독거노인의 자살 방을 한 험군 선별

에 사회활동 참여와 좌 된 소속감 수 을 포함

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활동 참여 

수 과 좌 된 소속감 수 이 낮은 독거노인은 

자살 험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자살의 인 계-심리학  이론에 따르

면 좌 된 소속감이 높으면 자살하고자 하는 마

음(desire)이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 상

태에서 고통 감내력이나 치명  자살도구에의 

근성이 올라가게 되면 자살시도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독거노인의 경우 

사회활동 참여 수 이 낮은지, 좌 된 소속감 수

이 높은지를 알아보는 것은 자살 방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가 밝힌 

경험연구의 결과를 이론  설명을 통하여 확장한 

것으로 향후 독거노인의 자살 방을 한 정책마

련에 이론  근거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좌 된 소속감을 포함한 간 효과는 독거 여부가 

자살생각에 직 으로 미치는 향력의 약 25%

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나머지 설명메커니

즘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한 가지 참고할만한 사항은 사회활동 참여

와 좌 된 소속감 두 변인  자살생각에 더 향

을 미치는 것은 좌 된 소속감이라는 이다. 사

회활동참여와 자살생각을 측하는 분석결과(표 

2)를 보면 사회활동참여와 좌 된 소속감이 함께 

자살생각을 측할 때는 좌 된 소속감만이 자살

생각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활동

참여는 좌 된 소속감 수 에 향을 미친다는 

에서 요한 변인이지만 직  자살생각과 연결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자살생각을 측정하는 과정

에서 짧은 시간동안 매우 은 자원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독거노인의 좌 된 소속감을 우

선 사정 상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좌 된 소속감을 표 으로 하는 지역사회 

기반 개입 로그램의 개발  수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독거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도모하

여 좌 된 소속감 수 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

는 로그램이 될 것인데, 이미 개발되어 있는 해

외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된다. Van Orden et al.(2013)은 자살의 인 계

-심리학  이론에 기반하여 Senior Connection 

로그램을 개발했다. 로그램 내용을 간단히 소

개하자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사회활동 참여가 

은 노인들을 상으로 성별과 나이를 매칭한 노

인 자원 사자들이 1～2주 간격으로 면 혹은 

화로 하여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권장하는 내

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로그램의 효과성을 검

증한 무작  조군 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결과, 로그램 참가자들이 비참가자들에 비

해 자살생각과 우울수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Yamboonruang et al.(2016)도 정신질환을 겪

고 있는 환자와 그 보호자들을 상으로, 사회활

동참여 강화를 통해 좌 된 소속감을 낮추기 

한 인지행동 로그램과 화상담을 결합한 개입

로그램을 수행하 다. 로그램 효과성 분석 결

과, 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이 로그램에 참여하

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살생각의 수 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낮아졌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선

행 로그램들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독거노

인들의 좌 된 소속감을 낮추기 한 개입 로그

램을 마련할 수 있다. 재 우리나라에서도 희망

의 화, 생명의 화 등 노인들을 한 화 상

담 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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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들도 앞으로 이론  근거에 기반하여 로그램 

목표를 좌 된 소속감 경감으로 수정하여 용한

다면 독거노인 자살 방을 한 지역사회 로그

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좌 된 소속감 경

감을 해 구성된 로그램 외에 노인 정신건강 

증진을 한 개입 로그램의 일부로 좌 된 소

속감 경감 로그램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를테

면, 지역사회 우울증 경감 로그램에 소속감 증

진을 한 세부 로그램을 함께 넣어 구성하는 등

의 방법을 구상해볼 수 있다. 해외 사례에서도 이

와 같은 로그램 구성을 통해 노인 자살 험을 

낮춘 사례를 여럿 보고하고 있다(Alexopoulos et 

al., 2009; De Leo et al., 2002; Oyama et al., 

2006). 이와 같은 로그램들에서 소속감 증진을 

해 구성한 로그램들은 화를 이용한 지속  

(Telehelp/Telecheck; De Leo et al., 2002), 자

원 사 참여, 래 집단 활동(Oyama et al., 2006), 

인 계역량 강화(Alexopoulos et al., 2009) 등

으로 이 세부 로그램들은 좌 된 소속감 경감

에 직간 으로 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한 와 같은 

제언은 자살 방을 한 정책  논의를 통해 좀 더 

세 하게 구상해볼 수 있다. Mrazek과 Haggerty 

(1994)는 방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표

상을 3그룹으로 구분한 자살 방모형을 제안했

다. 이 모형은 자살 방의 상을 기 으로 보편

(universal), 선택 (selective), 지표 (indicated) 

방활동으로 나 다. 보편  방활동은 특정 자

살 험군이 아닌 일반인들을 상으로 하는 것으

로 캠페인, 자살수단에의 근을 제한하는 정책 

등이 이에 속한다. 선택  방활동은 노인 독거, 

청소년, 쟁 경험 군인 등 공통  험요인을 갖

춘 집단을 상으로 하는 자살 방교육, 지역사회 

문제해결 로그램 등이 이에 속한다. 지표  

방활동은 스크리닝을 통해 자살징후가 높다고 

명된 사람들을 상으로 하는 인지행동 훈련, 스

트 스 조  훈련, 상담 등이 이에 속한다. 좌 된 

소속감을 경감시키기 한 정책  노력은 이  

선택  방활동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정신건

강증진 로그램을 상으로 한 메타분석 연구 

결과, 선택  방활동의 효과크기가 가장 큰 것

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좌 된 소속감을 경감시키

기 한 로그램은 자살 방 효과가 클 가능성

이 높다(Horowitz & Garber, 2006). 따라서 

의 정책 제언은 독거노인 자살 방을 한 정책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에서 우리나라의 자살 방정책이 주로 

지표  방활동에 치우쳐 있는 은 아쉽다. 노

인 자살 방을 해서는 사회통합이 요하다는 

이 꾸 히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이소정, 

이수형, 2009), 우울증 리, 심리상담 등의 고

험군을 한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어 독거노인 

자살문제의 해결에는 부분 으로만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국가 자살 방 

략에 따르면, ‘건강한 개인, 가족, 지역사회 만

들기’라는 첫 번째 략 아래, 효과성 있는 로그

램 만들기라는 세부목표를 설정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한 세부 략 마련을 해서 소속감 

증진 로그램이 자살 방에 효과 이라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학교, 교회, 지역사회 네트워크

를 활용한 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삼았다. 우리

나라 노인 자살 방정책 수립에도 이와 같은 해

외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 과 향후 연구에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  본 연구의 결과변인인 자살생

각을 측정하는데 시간  조건이 없었다는 이다. 

즉, 자살에 한 생각을 언제 했는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재 자살생각의 심각성 수 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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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하기 다소 어렵다는 이다. 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살생각에 한 질문은 자살생각의 유무

만을 물어 자살생각에 한 다양한 차원의 의미

를 알기 어려웠다. 따라서 향후 노인 독거가 자살

생각에 미치는 향을 탐구하는 연구에서는 시간

 조건을 구체화하고 표 화된 척도를 이용하여 

자살생각을 물음으로써, 노인 독거여부가 다양한 

차원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향과 그 심각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주요 변수  하나인 사회참여를 측

정하는데 사회참여활동 개수만을 사용했다는 한

계를 가지고 있다. 사회참여변인을 포함한 간 효

과모형(1)의 간 효과크기와 사회참여변인을 뺀 

간 효과모형(2)의 간 효과크기에 아주 큰 차이

가 없다는 은 아마도 이와 같은 측정방법의 문

제에 기인할 수도 있다고 단된다. 사회참여는 

참여하는 활동의 개수 외에도 각 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는지, 얼마나 깊이 있게 참여하는지의 

여부도 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노인 사회참여

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 변인들을 분석

에 사용함으로써, 독거노인의 사회참여가 자살생

각에 미치는 향을 더욱 풍부하게 탐구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 독거노인들  가족 여부를 악하지 못

한 것도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  하나이다. 

같은 독거노인이더라도 교류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는지에 따라 사회참여의 폭이 다를 수 있고 이

에 따라 자살생각의 수 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유무 혹은 가족과의 상호작용 수 을 통제

변인군에 추가하여 독거 여부가 자살생각에 미치

는 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횡단 자료를 이용함으로

써 변인들 간에 인과 계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 자료를 이용하여 사

회활동참여 수 과 좌 된 소속감 수 의 추이를 

고려한 모형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한 본 

연구에서 분석된 경험 자료는 특정 지역 거주 노

인들을 상으로 표집한 것이어서 국 인 표

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사회활동 참여와 좌

된 소속감에 한 다양한 변인들이 포함된 국 

자료를 이용한 연구는 본 연구가 가진 한계를 극

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사회활동 

참여와 좌 된 소속감은 자살생각을 측하는 

요한 변인이다.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좌 된 소

속감 경감을 한 로그램 개발을 통해 독거노

인의 자살 방을 한 정책 마련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 한다.

참 고 문 헌

경기복지재단 (2015). <경기도 노인자살 방사업 매뉴얼 개발 연구: 보건․복지 업을 심으로>. 수원: 경기복지

재단.

김기태 외 (2011). 가족구조와 심리사회  요인이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향. <노인복지연구>, 52, 205-228.

김형수 (2002). 한국노인의 자살생각과 련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2(1), 159-172.

문동규 (2012). 노인의 자살생각과 련된 유발변인의 메타회귀분석. <노인복지연구>, 55, 133-157.

박 식․배지연․이선형․문형희 (2009). 충남지역 노인자살실태와 방 책.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1, 119-137.

서경 ․김 숙 (2003). 독거노인의 자아존 감과 우울.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사회문제>, 9(1), 115-137.



 노인 독거와 자살생각 경로분석 ▪ 223

송 달․손지아․박순미 (2010). 독거노인의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요인 분석. <한국노년학>, 

30(2), 643-660.

오인근 (2007). 노인자살생각에 한 경로분석- 소득지역의 가구유형별 차이를 심으로. 연세 학교 사회복지

학원 박사학 논문.

이묘숙 (2012).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은 사회  고립과 자살생각 간의 계를 매개하는가?.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3), 231-259.

이 재․오윤진 (2008). 가구형태에 따른 노인의 자살생각 련요인에 한 연구. < 한가정학회지>, 46(10), 

49-57.

이소정․이수형 (2009). 우리나라 노인자살 방사업의 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10, 32-42.

이신 ․김은정 (2012). 독거노인의 친구․이웃과의 사회  지원과 우울성향. <노인복지연구>, 56, 137-164.

이은석․이선장 (2009). 농 지역 노인의 스트 스, 우울  자살생각에 있어서 신체  여가활동의 완충효과. <한국

스포츠학회지>, 22(2), 35-54.

이은진․배숙경․엄태  (2010). 독거노인 자살시도에 한 우울과 여가활동 참여의 향에 한 연구: 서울특별시 

노원구를 심으로. 한국노년학, 30(2), 615-628.

이종경․이은주 (2010). 노인의 여가스포츠 활동참가와 스트 스  자살생각 감소의 계. <한국여가 크리에이션

학회지>, 34(3), 17-26.

이 경․장창곡 (2014). 한국 노인의 건강 련 삶의 질  정신건강과 자살생각과의 연 성. < 한보건연구>, 38(1), 

69-79.

이 지 (2014). 동거유형에 따른 재가 노인의 사회활동이 삶의 만족도와 우울에 미치는 향. <한국지역사회복지

학>, 48, 269-290.

이화 ․조성희 (2012). 경기지역 노인의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3, 191-216.

정일  (2013). 사회참여가 노인 자살생각에 미치는 향: 사회  지지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심으로. <한국

콘텐츠학회논문지>, 13(9), 164-177.

주소희 (2010). 독거노인의 일상생활활동정도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우울의 매개효과를 심으로. 

<가족과 문화>, 22(2), 31-53.

최인, 김 숙, 서경  (2009). 노인의 자살충동에 향을 미치는 심리사회  요인. <보건과 사회과학>, 25, 33-56.

통계청 (2010). <사회조사자료>. 서울: 통계청.

통계청 (2012). 각 년도 사망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2014년 노인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lexopoulos, G. S., Reynolds, C. F., Bruce, M. L., Katz, I. R., Raue, P. J., Mulsant, B. H., Oslin, D. 

W., Have, T. T., & The PROSPECT Group (2009). Reducing suicidal ideation and depression 

in older primary care patients: 24-month outcomes of the PROSPECT study.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6(8), 882-890.

Bilotta, C., Bowling, A., Nicolini, P., Case, A., & Vergani, C. (2011). Quality of life in older outpatients 



224 ▪ 사회과학연구 제29권 2호(2018)

living alone in the community in Italy. Health and Social Care, 20(1), 32-41.

De Leo, D., Buono, M. D., & Dwyer, J. (2002). Suicide among the elderly: the long-term impact of 

a telephone support and assessment intervention in northern Italy.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81(3), 226-229.

Dennis, M., Wakefield, P., Molly, C., Andrews, H., & Friedman, T. (2005). Self-harm in older people 

with depression.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86, 538-539.

Harwood, D., & Jacoby, R. (2000). Suicidal behavior among the elderly. In K. Hawton (Ed.), The 

Internatioal handbook of suicide and attempted suicide. John Wiley & Sons. Ltd.

Horowitz, J. L., & Garber, J. (2006). The prevention of depressive symptom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4(3), 410-415.

Joiner, T. (2007). Why People Die by Suicid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Joiner, T., Hollar, D., & Van Orden, K. (2006). On Buckeyes, Gators, Super Bowl Sunday, and the 

Miracle on Ice: “Pulling Together” is associated with lower suicide rate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5(2), 179-195.

Kessler, R. C., Borges, G., & Walters, E. E. (1999). Prevalence of and risk factors for life-time suicide 

attempts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6, 617-626.

Mclaren, S., Gomez, R., & Van der Horst, R. G. (2007). The association of depression and sense of 

belonging with suicidal ideation among older adults: applicapability of resiliency model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7(1), 89-102.

Murazek, P. J., & Haggerty, R. J. (1994). Reducing Risks for Mental Disorders: Frontiers for Preventive 

Intervention Research.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Oyama, H., Ono, Y., Watanabe, N., Tanaka, E., Kudoh, S., Sakashita, T., Sakamoto, S., Neichi, K., 

Satoh, K., Nakamura, K., & Yoshimura, K. (2006). Local community intervention through 

depression screening and group activity for elderly suicide prevention.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60(1), 110-114.

Turvey, C., Stromquist., A., Zweling, C., & Merchant, J. (2002). Financial loss and suicidal ideation 

in a rural community sample. Acta Psychiatrica Scandinavia, 106, 373-380.

Van Orden, K. A., Cukrowicz, K. C., Witte, T. K., & Joiner, T. (2012). Thwarted belongingness and 

perceived burdensomeness: construct validity and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Interpersonal 

Needs Questionnaire. Psychological Assessment, 24(1), 197-215.

Van Orden, K. A., Stone, D. M., McIntosh, W. L., Podgorski, C., & Conwell, Y. (2013). The Senior 

Connection: design and rationale of a randomized trial of peer companionship to reduce risk in 

later life. Contemporary Clinical Trials, 35(1), 117-126.

Van Orden, K. A., Witte, T. K., James, L. M., Castro, Y., Gordon, K. H., Braitwaite, S. R., Hollar, 

D. L., & Joiner, T. E. (2008). Suicidal ideation in college students varies across semesters: the 



 노인 독거와 자살생각 경로분석 ▪ 225

mediating role of belongingnes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8(4), 427-435.

Waern, M., Runeson, B. S., Allebeck, P., Beskow, J., Rubenowitz, E., Skoog, I., & Wilheimsson, K. 

(2002). Mental disorder in elder suicides: a case-control stud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9, 450-455.

Wiktorsson, S., Runeson, B., Skoog, I., Ostling, S., & Waern, M. (2010). Attempted suicide in the elderly: 

characteristics of suicide attempters 70 years and older and a general population comparision group. 

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18(1), 57-67.

Yamboonruang, T., & Yunibhand, J. (2017). Effects of the interpersonal need program on suicidal 

ideation and suicidal attempt in mentally ill patients. Journal of Health Research, 31(3), 177-183.



226 ▪ 사회과학연구 제29권 2호(2018)

Path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iving Alone and 
Suicide Ideation in Korean Older Adults

Ilsung Nam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ungkonghoe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association between living alone and suicidal thoughts,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and thwarted belongingness on the association between 

living alone and suicidal thoughts, using Joiner’s Interpersonal Theory of Suicide. The tests revealed 

the significant effects of living alone,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and thwarted belongingness 

on suicidal thoughts and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f living alone on suicidal thoughts through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and thwarted belongingness. This finding suggests that a social approach 

might be a useful intervention to prevent suicide among older adults living alone.

Keywords: Older Adult, Living Alone, Suicide Ideation,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Thwarted Belonging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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